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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￭ 즉시 보도 가능

국토硏, “충청권 바이오산업 육성방안, 현장에서 답을 찾다”
세미나 개최

□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은 9월 6일(화) 13시 30분부터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「충청권 
바이오산업 육성방안, 현장에서 답을 찾다」 세미나를 개최했다.

□ 이번 세미나는 충청권 신산업 중 육성 가능성이 큰 바이오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
“충청권 초광역 바이오산업 육성방안”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, 대전과 충북의 
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덕연구단지와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연계·협력 방안 
등을 모색했다.

□ 노근호 원장(충북테크노파크)과 고영주 원장(대전과학산업진흥원)의 기조 강연에 이어 
전봉경 부연구위원(국토연구원)의 충청권 현장 연구 개요와 함께 진행된 본 세미나의 
세션별 주요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.

◦ (세션 1) 충청권 바이오벤처 생태계 육성방안 - 정재갑 상무(대덕벤처파트너스), 김석
관 선임연구위원(과학기술정책연구원), 송규용 교수(충남대학교)

◦ (세션 2) 충청권 바이오산업 연계·협력 상생 방안 - 유진산 대표(파멥신), 황혜란 수석
연구위원(대전세종연구원), 조진희 연구위원(충북연구원)

◦ (세션 3) 비수도권 신산업 육성 과연 가능한가? – 류진협 대표(바이오오케스트라), 
이희용 대표(지투지바이오), 이성운 대표(레보스케치)

◦ 이들 발제자 외 우천식 선임연구위원(한국개발연구원), 이경기 수석연구위원(충북연
구원), 박기랑 대표(씨드모젠) 등이 세미나의 토론에 함께 참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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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입안자, 정책연구자, VC, 기업인 등이 함께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, 
충청권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전-충북 간 초광역권 클러스터 
육성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
이유설 행정원(☎044-960-04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 세미나 진행 사진


